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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연극 '그의 어머니' 주연 배우 진서연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아트센터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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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가해자의 어머니'는 어떤 얼굴이어야 할까. 어디까지 책임져야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배우 진서연이 연극 '그의 어머니'로 쉽지 않은 질문 앞에 섰다. 그는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힘든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고통

의 끝을 봐야 하는 작품이다. 기술적으로 하는 연기가 아니라, 100%의 감정을 온전히 실어서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극단이 지난해 초연한 '그의 어머니'는 하룻밤 사이 세 여성을 강간한 미성년자 아들을 둔 어머니 브렌다의 심리적 붕괴와,

그를 향한 사회적 시선을 다룬 작품이다. 초연에서 배우 김선영이 맡았던 브렌다를 이번 재연에서 진서연이 연기한다. 

막바지 연습이 한창이던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에서 만난 진서연은 출연 계기에 대해 "여자 주인공의 서

사를 정면으로 다룬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영화를 비롯한 많은 매체에서 남성 중심 서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은 엄청난 고통과 모성을 함께 지닌 주인공의

서사를 풀어가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브렌다는 아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애쓰면서도 죄책감과 분노, 슬픔이 뒤엉킨 감정을 드러낸다. 작품은 이를 통해 '과연 이



어머니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진서연은 "주제가 너무 묵직해서 북한산 바위가 얹어져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 

"작품은 자식을 미워할 수 없는 게 저주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고, 곁에 남는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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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9살 아들을 둔 진서연에게 브렌다는 더 복합적 인물로 다가왔다. 

그는 "브렌다가 끝까지 자식을 책임지고 놓지 않으려는 게 이해된다"면서도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감정적이라는 점은 나와

반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작품은 미성숙했던 부모가 점차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엄마는 하나의 역할이지만, 동시에 한 명의 여자이자 고통받는 인간이잖아요. 나약함은 다 똑같아요. 다방면에서 폭격이 쏟아

질 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엄마이기 때문에 버티고, 엄마라서 일어서는 브렌다를 보여주려고 해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가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은 드물다. 그만큼 관객에게 거부감을 줄 가능성도 있다. 진서연은 이 지점을

누구보다 경계하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인 척하는 코스프레도, 가해자의 떳떳함도 안 된다.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아들을 위로하거나,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장면들이 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의 어머니'는 2025년 국립극단 신작 중 순수추천지수(NPS), 관람 만족도, 유료 객석 점유율에서 통합 최고치를 기록하며

'2026년 관객Pick' 공연으로 선정됐다. 다시 돌아온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가 큰 이유다.



진서연은 "관객 기대 덕분에 더 설렌다"며 "지난해 보다 작품이 더 촘촘해 졌다. 두 아들의 캐릭터도 더 입체적으로 바뀌었고,

브렌다는 건축가로서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더 보여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연극 '그의 어머니' 주연 배우 진서연이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아트센터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2026.04.08. pak7130@newsis.com

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활약해온 진서연이 앞서 출연했던 연극은 '클로저'뿐이다. 2008년에 출연했던 작품으로, 16년 만

인 2024년 다시 무대에 올랐다. 그만큼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도 오랜만의 본격적인 무대 도전이다.

그는 "연기 중 무대에서 하는 연기를 가장 좋아한다"며 "끊어서 찍는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를 한

번에 쭉 몰고 갈수 있어 배우로서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작품은 그에게 새로운 도전 그 자체다. 감정은 물론 체력까지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브렌다를 연기하는 일은, 그의 표

현대로라면 "차라리 액션 연기를 하루 종일 하는게 낫다"고 할 만큼 고되다.

그럼에도 그는 이 작품에 누구보다 진심이다. 들 때도 녹음한 대사를 이어폰으로 들을 정도다. 진서연은 "최고의 작품으로 남게

하고 싶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것"이라며 웃었다.

"이번 작품이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결정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고, 또 의미가 있죠. 이걸 해낸다면 엄청난 자

신감과 성취감을 얻을 것 같아요. 해낼 거라고 믿어요. 나비가 날기 전에는 허물을 벗어야 하잖아요. 그 고통의 과정을 지나면



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진서연이 연기하는 '그의 어머니'는 16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명동예술극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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